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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래스틱 재활용기금 100억원이나!
플라스틱재활용공제조합 출범 … 사업 실패해도 정부예산 축날 뿐

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가 약 100억원의 공제기금을 조성해 플래스틱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고 지원한

다.

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는 4월24일 홀리데이인서울호텔 2층 회의실에서 <플라스틱 재활용사업 공제조합> 

출범식을 가졌다.

공제조합은 앞으로 플래스틱 사용 생산자들로부터 환경분담금을 받아 폐플래스틱을 연료화하는 등 환경보전

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. 이미 경기 안성에 대지 2600평에 연간 6000톤의 폐플래스틱을 처리하는 공장을 착공

했다.

공제조합에는 CJ, LG생활건강, 태평양, 서울우유, 농심, 롯데제과 등 약 5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, 출범

식에는 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관계인사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.

그러나 폐플래스틱 재활용이 현재 수익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적극적인 

지원을 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성과가 주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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